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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진리> 하우스 랩에 스카치테이프 가변크기 2024

김문기는 스스로 설정한 ‘가난한 조각의 원칙’을 따른다. 그가 
‘스냅 조각’이라 부르는 작품은 종이, 휴지, 포장용 테이프 
등 값싸고 연약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. 운송과 보관의 
편리함을 위해 꼬깃꼬깃 접혀 배낭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. 
이 과정에서 생겨난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흔적으로 남고, 
조각의 표면은 매끈한 물성 대신 스카치테이프로 간신히 
유지된 상태에 머문다. 이 같은 작업 태도는 <진리>(2024)에 
극명하게 드러난다. 이 작품은 방 하나를 채울 만큼 거대한 
몸체를 지녔지만, 내부는 텅 비어있으며 종이와 테이프가 
구조를 위태롭게 지탱한다. 또 <타바스코 시리즈>(2024)에서는 
노란 포스트잇을 수제비 반죽처럼 뭉치고 쌓아 순간접착제로 
고정했다. 일시적 접착을 위한 재료들이 그 원형을 잃고 
서로 엉겨 붙어 또 다른 형태를 이룬다. 전통조각이 
추구해 온 완결성과 달리, 김문기의 조각은 현실의 조건에 
따라 언제든 해체되고 변형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다. 
울산대 조소과 학사 졸업. 얼터사이드(2021)에서 개인전 
개최. <인공눈물>(뮤지엄헤드 2025), <예술사회학을 지나야 
예술철학이 나온다>(서울대학교미술관 2023), <점멸하는 
집>(인사미술공간 2021) 등 단체전 참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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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 기사는 2026년 1월호 특집 「Rising Power 36」에 
게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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